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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 통계자료에 의하면, 1990년 이후 유기농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는 두 자릿수 이상 증가한 
것으로 보였다.

이제 소비자들은 네 군데 중 세 마트에서 유기농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으며, 보통 유기농제품의 
가격은 생산비, 공급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일반상품보다 높게 정해진다.

아래 그래프는, ‘04년부터 ’10년간 소비자들이 주로 구매하는 17가지의 유기농제품과 비유기농제품 
가격을 비교하여 정리한 것이다. 

유기농제품 가격 프리미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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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래프의 기준이 되는 유기농제품 가격정보는 대형 식료품점에서 제공받았으며, 각 제품의 수량, 크기, 
맛, 유통과정, 가격, 생산지 등의 정보를 반영하여 보다 자료의 정확성을 높였다.

17개 제품 중 시금치를 제외한 유기농제품들은 비유기농제품보다 최소 20% 이상 높은 가격을 받고 있으며, 
그 중 우유와 계란이 각각 72, 82%로 가격 프리미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

우유와 같은 유제품 및 계란 등은 유기농 인증을 받기위해서 소와 닭 역시 유기농사료로 키워야하며, 
호르몬, 항생제를 사용할 수 없기에 생산비가 많이 들기 때문이다. 

유기농과 비유기농 제품의 높은 가격차이로 우유(72%), 계란(82%)보다 가격차가 상대적으로 낮은 유기농 
시금치, 그래놀라, 당근의 매출이 높았다.

유기농제품에 붙여지는 가격 프리미엄은 생산비 이외, 소비자들이 유기농 제품을 구매하고자할 때 지불할 
수 있는 가격을 반영하여 책정된다.

※시사점
USDA는 7년간 식료품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17가지의 유기농제품을 통해 가격 프리미엄 비율을 발표하였음. 



시금치를 제외한 나머지 유기농제품들은 비유기농제품과 비교해 최소 22%(그래놀라), 최대 82%(계란) 가격 
프리미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. 가격 프리미엄이 큰 계란, 우유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시금치, 그래놀라의 
매출이 높으며, 유기농 유아식은 가격에 관계없이 꾸준히 팔리는 것으로 보임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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